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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인천 26개 판매점에 총 4억2000만원 … 20kg 용기당 1000-2000원 마진

판매가격을 담합한 인천지역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인천 26개 LPG 판매점에 총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판매점들은 2005년 7월13일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실행하기 위해 13㎏, 20㎏, 50㎏ 용기판매 LPG 가격을 동일하게 정했다.

2006년 2월 같은 사무실에서 다시 모여 상대방 거래처를 침범하거나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

는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하는 치밀함을 보였

다.

가격담합의 결과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가정과 업소용 

LPG가 판매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 LPG 공급가격은 ㎏당 824원으로 전

국 평균에 비해 55원 낮았지만 판매가격은 1256원으로 10원 비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이 다른 지역 판매점에 비해 20㎏ 용기 1개당 1000-2000원 정도 

높은 마진을 챙겼다고 밝혔다.

가격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 이후에는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은 

물론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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